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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후배’ 

신입사원과 소통하기

‘요즘 애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20대를 보낸 이들은 흔히 본인들이 오늘날의 

20대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20대인 

1990년대생은 예전의 20대와 많이 다르다. 

일명 ‘요즘 애들’과의 소통은 이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밑받침될 때 가능하다.  

글 유경철(‘소통과 공감’ 대표. <완벽한 소통법> 저자)

1990년대생, 사회에 본격 진출하다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어려서부터 이미 인터넷에 

능숙하고 모바일 라이프를 즐겨온 ‘앱 네이티브’다. 최신 스

마트폰으로 무장한 디지털 세대이자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

을 개척하는 세대인 것이다. 그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

로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나서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

을 당당히 말하는 요즘 애들. 이들과의 소통은 이제 조직에

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1965년에서 1976

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의 부모와 1990년대 이후에 태어

난 자녀들과의 소통 역시 쉽지 않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존 세대와 너무도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

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로 느껴지는 요즘 애들. 그렇

다면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들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회

사와 가정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요즘 애들’에 대한 특

징을 바탕으로 이들과의 소통법을 생각해보자.

  #팩트 위주 #막말도 폭력

이들은 감정적으로 상처 입는 것을 신체적인 상처와 비슷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기대치도 높다. 또 못하는 걸 강요하기보다

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강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는 팩트 위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

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짚어주는 피드백이 좋다.

  #가이드라인을 달라 #합리적 소통

요즘 세대에게 예전 방식처럼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이들은 좌절하고 만다. 이들이 하는 일에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도

록 ‘왜’를 자주 이야기해줘야 한다. 세대가 다르더라도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이다. 이들과 소통할 때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나 자신에게 충성!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이들에게 직장은 무조건 헌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곳이다. 아무리 급여 수준이 높고 복지 수

준이 좋아도 자신이 성장할 수 없는 일터라면 과감하게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세대인 것.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그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를 할 때도 지금 하는 일이 미래의 자신에게 소중

한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름 #그럴 수도 있다

부모 세대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 따라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들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때 첫 번째 전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 신념

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주체적 세대 #경청

인터넷이 발달한 문화 속에서 요즘 애들은 여러 사람과 수평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익숙하다. 설령 자녀의 의

견이나 선택에 반대할 때라도 자녀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충분히 경청하고 그

들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이해의 폭이 조금은 넓어질 것이다.

  #사실에 입각 #해결 방안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의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 때가 많

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부모라 하더라도 권위를 통한 강압적인 통제를 거부하며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인정하려고 하

지 않는다.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돼”와 같이 감정이 앞서는 소통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결 방법에 대

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요즘 애들’ 

자녀와 소통하기


